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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편지

만약 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

면 대답이 제각각일 것이다. 그 대답은 시대마다 다를 

것이요 나라마다 세대마다 다를 것이다. 흔히는 물질

적인 요소를 댈 것이다. 집, 재산, 돈, 물건과 같은 구체

적인 것들이다. 어차피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 

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럴 것이다.  더러는 명예

나 의리, 정의, 자유, 사랑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대

는 사람도 있겠다. 젊은 세대들한테는 직장 문제나 승

진 같은 것들이 다급할 것이다. 더 어린 세대들에게는 

핸드폰이나 옷가지나 화장품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

고 학교 공부나 성적, 진학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. 

그러하다. 사람의 욕구나 소망은 천차만별이고 거

기에 따라 필요한 것 또한 천차만별이다. 여기서 생각

을 조금쯤 누그러뜨려 그 많은 것들의 내면을 좀 들여

다보자. 일찍이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세상에

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이렇게 

대답했다. 

첫째가 장미꽃. 둘째가 어린이. 셋째가 어머니 마

음. 그 가운데 하나만 남긴다면 무엇일까, 물었을 때 

서슴없이 그는 세 번째 답인 어머니의 마음을 댔다. 왜

인가? 시간이 지나면 장미꽃은 시들고 어린이는 늙지

만 어머니 마음은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

라는 것이다.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매우 귀하고 

귀한 이야기다. 핵심은 시간.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

는 것이다.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시간의 소중성을 십

분 유념하면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. ‘물보다 진한 

것은 피다.’ 이 말에 보태어 나는 ‘물보다 진한 것은 피

다.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시간이다’라고 말하

고 싶다.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데미지를 입

는 순서가 배우자, 자식, 친구, 부모, 이웃이라는 말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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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었다. 부모님한테는 송구스런 일이지만 부모님의 

죽음은 예정된 것이기에 이 또한 시간의 법칙이 정해

주는 순서가 아닌가 싶다.  

생각해보면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이 한 줄에 놓

여 있다. 그것은 때로 돈이나 물질 같은 재화로 치환되

기도 한다.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시간

과 관계있다는 점이다. 결국은 시간이다. 시간이 결론

이고 활로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? 마땅

히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살아야 한다. 시간이 황금보

다도 천하보다도 소중하다. 그것을 젊은 세대들이 더

욱 뼈저리게 깨닫고 실천했으면 한다. 하루 24시간, 

그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된 권리요 재

산이다. 

요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느냐에 있다. 가장 

나쁜 용처는 분쟁과 분노와 불평에 쓰는 것이다. 남을 

헐뜯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에 쓴다면 그 시간은 

쓰레기 같은 시간이 된다. 슬퍼하는 일에 쓰고 절망하

는 일에 쓰는 시간도 좋은 시간은 아니다. 

가능하면 좋은 일, 화사한 일, 아름다운 일에 시간

을 써야 할 일이다. 사랑하는 일에 쓴다면 가장 좋은 

쓰임이 될 것이다. 남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에 

쓴다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. 무릇 인생은 시간의 

선택에 달려 있다. 시간과의 대결구조에 달려 있다. 

세상에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지금까지 

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. 요는 활용이고 선용이

다. 그 책임과 권한은 오로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

의 자율적인 몫이다.   

하루 24시간, 그것은 다시금 날마다 새날이고 날마

다 기적이어야 한다. 그 새날과 기적을 잘 받아들이기

만 하면 우리들 인생은 또 성공이고 승리다.  

이러한 시간과 더불어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. 아

니,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이다. 내가 없으

면 이 세상도 없고 나의 시간도 무의미한 것이기에 그

렇다.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. 언제든 나

의 소중성을 잊지 말고 나를 사랑하자는 말이다.  

현명한 사람은 고민을 오래, 많이 하지 않는다. 자

기 앞에 고민거리가 닥쳤을 때 일단은 고민을 해본다. 

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? 해결방법이 나

오면 좋겠지만 방법이 안 나오면 그대로 밀쳐둔다. 잠

시 잊어버린다. 그리고 다른 일에 열중한다. 그것이 현

명한 방법이다.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

고 시간을 선용하는 방법이다.

고민거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. 자기 힘으로 해결 가

능한 것이 있고,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릴 것이 있

고,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 있다. 그러기에 

현명한 사람은 고민을 오래,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. 

지금까지의 얘기를 다시금 정리해서 말해보자. 세

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? 그것은 우선 시간

이다. 시간을 좋은 곳에 쓰는 일이 급선무다. 그 다음 

소중한 것은 무엇인가?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 

자신이다. 나 자신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

즐겁게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자. 그렇다면 이미 당

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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